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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 김장축제 전주 들썩들썩”

20일-21일, 한옥마을에서 김장축제 절정

2004년 11월 20일 / 전주시 문화관광과(281-2148)

일본 등 해외언론 취재 열기 후끈

역시 김치는 맛의 고장 전주여.
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식도시 전주에서 열리는 김장축제가 전

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장축제가 열리는 20일 전주 한옥마을에는 김치축제를 찾아온 일본NHK

TV를 비롯해 서울에서 내려온 언론사들의 뜨거운 취재 열기와 관광객들의

발길로 북적거렸다.

특히 김치의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김치를 취재하기 위해

NHK TV 취재팀이 전주를 찾아 열띤 취재를 벌여 관심을 모았다.

또한 KBS 1TV의 6시 내고향 팀을 비롯해 MBC, SBS 등 방송사 취재

팀들이 대거 전주한옥마을 찾아 전주 김치축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

케 했다.

언론의 취재 경쟁 못지않게 전주의 김장축제를 보러 몰려 든 관광객들의

발길 또한 계속 이어져 한옥마을의 맛과 멋에 감탄했다.

휴일인 21일에는 김장축제를 보기 위한 관광객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

상돼 벌써부터 성공축제를 예감하고 있다.

‘나눔과 사랑의 전통생활문화축제 2004 전주한옥마을 김장축제’는 많은

전통음식 축제 가운데 오랜 명성으로 맛의 고장으로 알려진 전주 김치의

참맛을 알리는 축제로, 축제를 통한 맛의 고장 이미지와 산업화를 연계시

키는 토대를 만드는 계기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전주한옥마을 김장축제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

어 있어 김장이 전통생활 문화중에 하나였음을 관광객들에게 각인시켜주

었고,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축제로 한옥마을 한옥마당을 활용



한 한옥의 정취를 강조하는 축제로 치러진다.

또한 김장을 직접 담가 원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인기를 모았다. 나눔과 사랑의 김장축제 컨셉에 맞춰 소년소녀가장,

불우이웃시설 등에 사랑의 김장김치 보내기도 이루어졌다.

이번 축제는 전주한옥마을과 한옥 그리고 전통문화와 전통음식인 김장김

치를 결합시킨 축제로 향후 ‘세계전통음식페스티벌’로 발전시켜 전통음식의

산업화를 목표로 펼쳐졌다.

한옥마을에서 벌어지는 김장축제를 관람한 관광객은 “전주의 맛의 비결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전주의 김치는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맛이다”며 전주 김치 축제에 대한 칭찬을 아끼

지 않았다.

일본 NHK방송은 한옥마을에서 벌어지는 김장축제를 비롯해서 우리집 김

장담그기 체험, 한국을 찾아 전통혼례를 갖는 일본인 커플을 집중 취재하

고, 공예품전시관, 전통문화센터 등에서 벌어지는 전통혼례 등 한국의 전

통문화를 다각도에서 카메라에 담았다.

한편, 전주한옥마을의 김장축제는 12월 12일까지 계속된다.


